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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셨어요 사장님^^

급작스럽게 강진으로 여행을 가고 사장님 댁에 머물렀던 좋은 시간도 어느새 열흘이나 지났습니다.

얼른 인사 드려야지 드려야지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야 글을 적는 게으른 저를 그래도 예쁘고 착하다고 하시겠지요^^

늘상 무슨 일을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정신 없이 살다가 우연찮게 가게 된 강진, 그리고 힐링하우스는 그야말로 쉼표처럼 크게 숨 한 번 제대로 들이쉬고

내쉬는 꿀같은 휴식이었습니다.

입실하는 날 미리 전화로 조심해서 오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(이때부터 저녁 준비하시느라 너무 바쁘셨지요^^) 깔끔하고 쾌적한 방은 마치 긴 타지

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 마음 다해 깨끗하게 준비해 그 어떤 특급호텔보다도 편안하고 깨끗했습니다. 

긴 여행길에 지쳐 잠시 쉬고 있자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~ 식사하러 나가보니 세상에, 이런 밥상을 그냥 받아도 되는건지, 점심 때 들렸던 백반집 한상보

다 더더욱 으리으리한 상차림에 감히 숟가락을 대기도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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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더더욱 으리으리한 상차림에 감히 숟가락을 대기도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

나물 하나하나 다 직접 말리고 장만하셨다는데 어느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맛있어서, 심지어 쌀까지도 직접 농사지으신 귀한 것으로 내어주셔서 배가

부른데도 자꾸자꾸 먹고 또 먹었네요^^

담날 아침은 누룽지 한그릇만 주셔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더 거하게 커다란 먹갈치 구이에 따뜻한 애호박전, 직접 쑤신 묵까지... 제가 사는 여기서는 아

무리 돈을 주어도 먹을 수 없는 귀한 것들로만 더 먹으라고 권하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

사장님 내외분 살아온 이야기, 너무 부러웠던 가족들 이야기에다가 또 얼마나 강진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지역활동들까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

웠습니다. 다음날 가볼 좋은 여행지와 그 근처의 맛집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도착해서도 잘갔느냐고 인사해주시는 사장님의 다정스러움이 우리 가

족에게는 강진의 따스함과 정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.

힐링하우스 엄마아부지! 수백년이 되었다는 모란나무에 모란이 탐스럽게 피는 계절이 오면 꼭 한 번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고 안녕

하시기를 멀리서 기도합니다★

목록 실명인증글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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